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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기업들은 공급사슬 상에 있는 파트너들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생산 

스케쥴 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적 SCM(supply chain management)에 있어, 

최근의 웹서비스 기술로 인해 플렛폼 독립적으로 파트너들의 정보시스 

템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정보 공유의 기술적 바탕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생산 스케쥴, 주문 조정과 같은 파트너들 간의 협업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론은 미흡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태기반의 다자간 대화정 

책(conversation p이icy)과 이를 웹서비스 기술로 구현한 conversation 

support system 올 제시하여 파트너들 간의 합리적인 협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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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하고

하는 

있는내에 

있게 

대량 

것에

제공할 수 

되었다. 

생산 능력과

초점을 맞추어서

대량

21 세기 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바탕으로 하여 적시 시장진입을 위한 

단납기 형태의 사업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서 제품의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 각지의 설계 센터와 생산 

기지를 두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재빠른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21 세기의 수요자 중심의 경제 전환 이후에 

이러한 대세는 이미 모든 제조산업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제품을 빠른 시간 

기업만이 생존할 수

초창기의 SCM 은 

분배를 연결시키는 

생산일정수립, 예측, 창고관리, 재고관리 

등의 기능 구현과 같은 파트너들 간의 

필요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간에 좀더 
효율적이고 고객의 대응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생산에서 

출시에 이르는 과정의 제반사항을 함께 

수립, 공유하여 좀더 빠르고 유연하게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려는 협업적 형태를 

띄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비즈니스 수행 시점 

이전에 만들어진 

시 행 이 후에 는 

수행되기 힘들다. 

시장상황이 항시 

협업 결과물이 프로세스 

애초에 계획한 형태로 

이는 개별 기업상황이나 

변화하며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Retai ler 가 생산자로부터의 

제품 납기일을 당겨 수정하고자 하거나 

생산자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회사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납기일을 

미루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 같은 경우, 공급사슬관리는 기업간의 

효과적인 협업 결과물을 도출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실시간 협업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최적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SCM, 

APSC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시스템들이 벤더들에 의해 개발되고 

이는 공급사슬 전체를 고려하지 
것으로 비즈니스 사안 변경과 

있지만, 

못한 

관련된

다수의 공급사슬 파트너들에 대한 협업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ML 기반의 

대화정책(Conversation Pol icy)을 웹서비스 

기술로 구현한 CS(Conversation Support)를 

공급사슬 파트너 공동의 협업을 위한 SCM 

방법론으로 제안한다.

대화정책이란 상태기반 (state-driven) 의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론인데. 이를 

이용하면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다수 기업간 

협업 프로세스를 상태와 상태를 잇는 

액션(action)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또한 

공급사슬 파트너들은 CS 를 통해 주어진 
협업 프로세스에 따라 대화를 수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동의나 수정이 필요한 비즈니스 

사안 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협업적 

공급사슬관리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상태기반 모델링 

기법과 구현기술들을 살펴보고, 3 장에서는 

공급사슬에서 대화정책의 역할과 이를 

이용하기 위한 협업 프로시져를 살펴본다.

4 장에서는 대화정책을 이용한 CS 를 통해 

얻어지는 다자간 협업에의 효과를 알아보고,

5 장에서는 협업적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CS의 차후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상태기반(state-driven) 모델링

상태기반 모델링이란 사건 (event) 이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상태를 중심으로 
프로세스의 흐름을 기술하는 기법이다. 

이는 특정 상태에서 주어진 종류의 사건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된 사건으로 인해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링 

방법으로 스테이트 머신 (state

machine) 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상태 기반 프로세스 모델링의 

장점은 현재 상태에 따른 불특정 
방향으로의 프로세스 진행이나 불특정 

참가자에 의한 비즈니스 활동 (activity) 

수행과 같은 기존의 이 벤트기 반(event- 

driven) 모델링 기법에서 표현하기 

힘들었던 측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4].

대화정책은 상태기반 모델링 방법 중의 
하나로써,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공급사슬 

파트너들 간의 실시간 협업은 대화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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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화정책 (Conversation Pol icy) [4]

대화정책이란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자동화된 머신-to-머신 (machine to

machine)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로간의 미리 정의된 대화패턴을 상태기반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기술해 놓은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은 간단한 

대화정책의 예이다.

〈그림 1> 구매협상을 위한 대화정책의 예

〈그림 1>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파트너 (A)와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파트너(B) 

둘 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대화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 정책은 1：1 로 주어져 있는데, 

자유식 대화 (free dialogue) 가 아닌 

정형화된 대화 (formal dialogue) 이다. 

이와 같이 두 상대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액션 (action) 을 취하면 둘 간의 

상태는 이 액션에 연결된 상태 (state) 로 
변화하고, 다음에는 변화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수행한다. 위의 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파트너의 대화가 

종료상태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하는 

시나리오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상태에 따른 액션들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주고 받는 메시지의 포맷(format)만 

정의된다면 개별 비즈니스 파트너는 

대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대화패턴에 따른 자동적인 
대화도 가능한더｝, 이는 교환하는 메시지와 

상태에 따른 액션을 정의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대화정책에 삽입함으로써 실현된다.

2.2 다자간(multi-party) 대화정책

다자간 대화정책이란 1：N(N>2) 으로 

이루어진 참가자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모델링된 

대화패턴이다.

〈그림 2>는 1：N 의 관계를 가지는 다자간 

대화정책으로 N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옥션 (Auction) 대화모델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3].

〈그림 2> 다자간 대화정책의 예

〈그림 2>와 같은 옥션모델의 대화정책은 

비즈니스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우선 경매를 시작하는 

시점에 경매 주관자는 자신과 거래를 

하겠다는 파트너에게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1： A->b： announce, state 2) 

[이때 주관자 A 는 거래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A 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메시지 서버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메시지를 받은 각 기업들은 

경매의 조건을 자신의 비즈니스 로직에 

맞추어 보고 A 에게 경매 가격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을 수 

있다. (b->A： accept, state 1 or 2) 

다음으로 A 는 가장 근 가격을 제시한 b 의 

제시 가격을 참가 파트너들에게 

공지한다.(A -카): announce, state 2)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가 b 가 얼마시간 

동안 경매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가장 

최근에 경매 가격을 제시한 b 에게 물건을 

팔고 (A~>b：sold, state 4) 다른 

기업들에게는 경매가 끝났음을 공지 

한다. (A~)b：end, state 3)

위의 다자간 대화정책의 경우 각 

파트너들은 공통의 대화정책을 가지고 

경매 주관자와의 메시지 교환만을 하는 1：1 

대화정책의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간 대화정책은 이와 같은 1：1 

대화정책을 확장한 것으로써 모든 

참가자들이 대화정책의 스테이트 머신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대화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대화정책을 주관하는 

참가자만이 대화정책에 대한 스테이트 

머신을 관리하며 주고 받는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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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에서 열어 둔 웹서비스를 통하여 참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방법은 

본 논문의 협업적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CS 의 이용 방안이 된다.

2.3 cpXML 과 CS(Conversation Support)

이상에서 살펴본 대화정책은 XML 기반의 

cpXML(Conversation Policy XML)로 표현할 

수 있다. cpXML 을 이용하면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정형화된 대화패턴, 즉 

상태와 상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액션들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루어질 수 잇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 

포맷을 지정할 수 있다.[4]

그리고 CS 란 cpXML 로 모델링된 

대화정책에 따라 참가자들 간에 대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CS 는 대화에서 보내어지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공적인 정보 (public 

informat ion)를 웹서 비스를 통해 다른 

참가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cpXML 을 

참조하여 대화정책에 따른 대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cpXML 은 대화정책을 위한 

제반정보를 표현하게 되고 대화를 위한 

정보들은 SOAP 과 같은 표준 메시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급망 참가자들 

사이에 주고 받게 된다[5].

3. 공급망에서의 협업을 위한 

대화정책

본 논문에서 말하는 협업은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한 파트너의 비즈니스 사안을 

변경, 수립 과정이 다른 참가자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한 합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협업방식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설계에서부터 시스템 구현단계까지 다수의 

참가자가 함께 비즈니스 사안을 결정하는 

형태로써 공급사슬의 비즈니스 활동이 

수행되기 이전 시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미 형성된 공급사슬에서 비즈니스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산일정이나 주문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공급사슬의 효율성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른 참가자와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인 주문, 생산일정 등의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 최적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SCM 

패키지나 APS(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 ing) 시스템 이 벤더 들에 의 해 

개발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급망 전체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비즈니스 사안 변경 

시에 다수의 공급사슬 참가자들과의 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는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화를 통하여 

공통된 접점을 찾아가는 방법론으로써 

대화정책을 이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기존의 챗 (Chat) 과는 달리, 미리 

정해진 메시지 포맷과 정해진 상태와 이에 
荷른 액션을 기반으로 한 패턴화된 대화를 

말한다. 이는 cpXML 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될 수 있는 XML 기반의 

언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할 수 있다.
공급사슬 파트너들은 대화정책과 이를 

실현한 CS 를 협업적 공급사슬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시져를 

따른다.

① 각 공급사슬 파트너들은 협업이 필요한 

자신의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대화정책을 cpXML 을 통해 다른 

파트너들에게 공개한다.

② 현재의 정책 사안이 공급사슬 

참가자들과의 대화(협의, 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경우. 대화정책의 

스콥 (Scope) 에 따른 파트너들에게 

대화를 개시하며 대화를 개시한 

참가자가 대화정책의 스테이스 머신을 

관리한다.

③ 대화를 주관하는 파트너의 CS 와 다른 

참가자들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정해진 협업패턴에 따라 대화를 주고 

받는다.

④ 현재 대화정책이 종료상태에 이를 
때까지 대화상태에 따라 액션을 취하는 

③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다자간에 

조율된 협업결과를 도줄한다.

4. 공급사슬 협업 모델의 적용 예

공급망을 구성하는 파트너들 간의 실시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화정책을 실현한 

CS 를 이용하고 이를 위해 3 장에서 제시한 

대화정책 적용을 위한 프로시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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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대화를 
개시한 참가자(대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가 대화정책의 스테이트 머신을 

관리하게 되고 파트너들은 협업모델에 따른 

대화를 수행한다. 즉, 공급망에 참가하고 

있는 파트너들을 고려하여 미리 만들어진 

특정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3＞은 

대화정책으로 모델링된 Retai ler(l), 

Manufacturer(l), Supplier(N)으로 구성된 
간단한 협업모델의 예이다.

〈그림 3＞ 협업 대화정책의 예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으로 

대화를 여는 파트너는 Manufacturer 이다. 

대화가 열리면 Manufacturer 의 대화상태는 

' initial announce' 로 변하고 이때 
CS 는 모든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대화가 

열림을 알린다. 그리고 Manufacturer 가 

제안한 액션을 통하여 ' manufacturer 

offer'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 명의 Retailer 와 다수의 

Supplier 들 중에서 Manufacturer 가 내놓은 

offer(예를 들어, 생산일정 변경)를 

수긍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전 정보를 

고려하여 수정된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 offer'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된다. 

* offer' 액션을 취하는 참가자에 따라 
대화상태는 ' retailer offer' 상태나 

' supplier offer'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각 참가자들은 이 대화정책의

상태와 ' offer' 된 메시지를 웹서비스를 

통해 참조하며 제안된 ' offer' 액션에 

대해 시그널(찬/반) 또는 다른 ' offer' 

액션을 수행할 수 있다. ' offer' ， 

액션을 수행한 주체와 액션의 종류에 

적절한 대화상태로 변화게 된다.

는
 라
 는
 

에

따

또

참가자들에 의해 모아진 시그널에 따라서 

대화상태는 ' accept' 나 ' reject' 가 
됨으로써 협업을 위한 대화를 종료하게 

된다.

5. 공급사슬에서 협업 모델의 영향

5.1 협의에 기반한 비즈니스 사안 결정

대화 협업모델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결정상황과 

어긋나는 다른 참가자의 정책 결정에 대해 

협의할수 있으며 정해진 대화 패턴에 

따라서 대화를 함으로 인해 필수적인 

정보만을 주고 받으며 대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태기반 모델링의 특징상 이벤트기반 

프로세스 기술언어에서 해결하기 힘든 협업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사슬에 공개된 협업 
대화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다수 참가자들 

간에 합의된 협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5.2 상태기반에 따른 협업과정의 투명성

기존에는 공급사슬 내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협업과정이 공급사슬

파트너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협업 결과물들은 

공급사슬 전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는 파트너들 간에 일어나는 

협업과정에 대한 명확한 ' 상태' , 즉 협업 

진전 상황이 명확히 표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화정책에 따른 

상태기반의 대화패턴을 이용하여 협업을 

수행하게 되면, 대화과정의 명확한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협업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대화상태에 따라 

적절한 참여가 가능해, 협업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5.3 대화정책을 통한 실시간 협업

공급망 협업에 있어서 비즈니스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때문에 애초에 계획한 

기업간 협업 계획들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업모델의 공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공급망관리기술들은 기업간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과 같은 정보공유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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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협업 방법론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화정책으로 

모델링된 대화패턴은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업정보의 

공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공급망 

내의 파트너들에게 협업모델을 공개는 

다자간의 대화를 통한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공급사슬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5.4 협업과정의 자동화
대화정책이 처음으로 개발된 이유는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에이젼트 간의 

자동화된 대화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대화정책은 미리 

정해진 상태와 이 상태 전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액션들을 정의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화정책에 따른 협업수행에서 

intel 1 igent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부분적인 협업 자동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XML 기반의 모델링 언어인 cpXML 에는 

대화패턴을 모델링함에 있어 대화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액션들이 있다. 액션을 

취하는 것은 특정 포맷의 메시지를 상대 

참가자에게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 

포맷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은 
이전에 주고 받은 메시지들을 참조하여 

자신 비즈니스 계획에 어긋나는 경우 
현재의 대화상태에 따라 사람이 참가하지 

않고 주어진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다른 공급사슬 
파트너에 의해 제안된 생산일정과 자신의 

생산일정의 충돌을 인지하는 시스템을 

구죽하게 된다. 내부의 스케쥴링 시스템, 

MRP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하여 충돌되는 

사항을 변경한 자동화된 생산계획이나 

주문계획을 대화정책에서 지정한 메시지 
포맷으로 만들어 보내주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자동화된 예라 볼 수 있다.

물론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동화 과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사람이 필요치 않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해결 가능한 
대화모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참가자들 간에 부분적인 협업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다.

6. 결론 및 토의 

상의 파트너들 간의 다양한 정보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나 

기업내부의 상황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짐에 

따라 제조업체 내에서도 제품생산과 관련한 

초기의 공급사슬 협업 내용을 프로세스 

수행시점 이후에 협업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방법론들은 이와 같은 공급사슬 파트너들 

간의 실시간 협업 지원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화정책을 통해 파트너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CS 을 공급사슬관리에 

적용하였다. 대화정책을 이용할 경우 협업 

프로세스의 특징인 공급사슬 파트너간 

대화의 불특정방향으로의 진행, 불특정 

파트너에 의한 액션수행과 같은 면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정책을 이용해 공급사슬 

파트너간 협업모델에 따른 대화를 하는 

방법론은 차후에 개발될 공급사슬관리 

패키지의 협업모듈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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